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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성희

● 소아정신과 의사, 정신분석 전문의

● 저서: <이제 나를 안아줘야 할 시간>, <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>등

안전한 길

안전한 길은 

편안함과 안정감을 준다. 

그러나 어느 순간 그 길에 길들여지면 

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

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. 다만 

안전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데에만 

신경을 쓰게 될 뿐이다. 

그래서 안전한 길은 무섭다. 

삶은 새로운 도전을 하고 

그 과정에서 미처 몰랐던 나를 발견하며 

성장해 나가는 것인데, 

그럴 필요를 못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다.

한성희의 <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> 중에서


